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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기념하고
 국제여객터미널 등 안전관리 상황 면밀히 살펴
- 송명달 해수부 차관, 세계여성해사인의 날 기념식 참석 및 한·일 국제

여객선 안전관리 현장점검 - 
- 해사부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 당부
-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 선박·터미널 안전관리 철저 당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9일(목) 부산지역을 찾아 제3회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International Day for Women in Maritime)’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기념행사에는 해운 ‧ 조선 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여성해사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수평선: 

해양안전의 미래를 이끄는 여성들’을 주제로 전문 여성 해사인들의 발표와 

강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은 해사분야의 성평등을 지향하고, 여성해사인의 

권익 신장 등을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지난 2022년부터 매년 5월 

18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각 회원국에서 기념행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2년을 시작으로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송 차관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한국선급의 허은정 책임검사원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양성평등 표창을 수상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

드린다.”라며, “우리나라 여성해사인들이 국제무대에서 더욱 활발히 활약할 수 

있도록 해사 산업분야에서 양성평등 기반을 잘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이어서, 송 차관은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4.22~6.21) 

추진단장으로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접안 중인 한·일 국제여객선

(성희호)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송 차관은 안전점검을 하면서 선사와 선박 관계자에게 “여객선은 많은 

승객을 수송하는 만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구명·소화설비 점검과 화재 등 비상상황 대응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터미널 관계자들에게 “이용객 증가에 대비

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객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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